
17. 프랑스 혁명과 과학의 전문 직업화...16장(1판)

과학혁명기 성립된 단체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두 단체: 런던의 왕립학회, 파리의 왕립과학아카데미. 18세기에도 그 활동이 지속

[왕립학회와 왕립과학 아카데미]

• 왕립학회(런던) ~ 1660년 창립, 왕실의 재정적 도움 없음, 경제적인 필요로 무자격회원을 받아들임. 비조직적이고 구심점이 없는 과학 활동.

∙ 18c 후반 영국지방의 학회 결성 ~ 에딘버러 왕립학회, 뉴카슬 왕립학회 등.

  아마추어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실험위주인 런던 왕립학회의 특성을 그대로 본받음.

• 왕립과학 아카데미(파리) ~ 과학적 업적과 능력을 갖춘 회원, 과학 활동 활발, 창립당시 베이컨의 영향 점차 퇴조, 데카르트주의와 라이프니츠 

    주의가 힘을 얻음, 조직적∙체계적 활동, 수학적∙이론적 방법 중요시

- 1730년대 프랑스 학자의 뉴튼 역학 도입, 해석학 방법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체계화

- 뉴튼 역학의 수학적 체계화 과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,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.

- 오일러, 달랑베르

- 유럽 대륙의 과학 활동에 구심점 제공 (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파리의 과학 아카데미를 본 뜬 과학아카데미 생겨남), 

파리과학 아카데미 회원의 명예와 지위도 높았음, 과학 활동에 정진토록 하는 효과.

� 영국과 프랑스 과학 활동의 차이(왕립학회와 왕립과학 아카데미의 차이)

- 영국: 경험적∙실험적, 산발적, 천재적인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활동에 주로 의존.

- 프랑스: 이론적∙수학적, 조직적∙체계적, 18c말과 19c초 유럽전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함.

• 과학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우수한 교육제도 역시 프랑스가 18세기 과학을 주도하는 데 커다란 역할

- 대중의 교육 활성화 → 과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 풍부

• 프랑스 정부지원 과학기관 : 과학아카데미, 천문대, 식물원, 경도국, 성인 교육기관 콜레주 드 프랑스, 전문 교육기관 그랑제콜(포병 및 공병학  

  교, 광산학교, 토목학교 → 토목공학의 출현, 쿨롱도 토목공학자)

[‘전문직업’과 프랑스 과학]

• 18c말과 19c전반을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과학 활동의 성격에 커다란 변혁(제2의 과학혁명)

• 과학 전문분야 형성 : 물리학, 화학, 생물학, 지질학이 전문분야로 자리 잡음.



- 각 분야의 핵심지식에 대한 내용과 그 분야의 독특한 방법이 확립됨.

- 전문과학자(물리학자, 화학자, 생물학자)들이 생겨남.

- 전문학술단체와 학술잡지 출현

- 과학자들의 전문직업화

• 전문직업이란?

1. 체계를 갖춘 학문적 지시의 습득을 전제로 함.(학문적 기반, 공익 기관에서의 정규적∙조직적 교육 필요)

2. 전문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에 의해 생활을 영위.

3. 전문직업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한(교육기준, 자격부여, 직업윤리, 규범) 사회 및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,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

   으로부터 보호

• 18c 프랑스 과학은 1,2번째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3번째 요소가 미흡하였음. → 18c 말 프랑스의 전문직업은 성직, 법률직, 의사직 세  

  가지 뿐 이었음(국가에 의해 전문직업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졌음.)

• 전문직업은 지식과 권력의 상호작용의 매체.

• 중세 이래 대학의 고급학부에 해당하는 분야 : 신학, 법학, 의학

(전문 교육 → 전문직업화)

[과학과 정부]

• 18c말 ~ 19c초 프랑스의 사회, 정치, 과학

- 정치적 격동기, 과학자들이 정부와 공공의 정책 입안 및 업무수행에 활발히 참여.

-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프랑스의 화약행정 (화학의 생산과 보급) 맡았음.

- 수학자이자 화학자인 가스파르 몽주 : 전쟁준비 및 전쟁물자 수급계획.

- 도량형 개혁, 교육제도 개혁, 선거제도 개혁, 공중보건체제 개혁 등에 과학자들이 활발히 참여.

- 과학자들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됨.

• 과학자들의 실제업무수행능력은 과학지식 자체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과학 활동 종사 시 체득한 사고방식, 태도, 그리고 과학적 방법 즉, 조직

적∙체계적∙합리적인 것과 효율 및 새로운 것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임.

• 정부의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감, 국가적 우월감 → 과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도 영향력 행사 → 과학의 배타적 권한이 전문작업화에   



  기여.

• 과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의 지식, 방법, 인적자원을 국가에 제공

• 국가는 과학에 대해 정치적, 법률적,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.

[전문과학교육]

• ‘전문직업’ 의 첫 번째 요소 : 학문적 지식의 습득 → 전문과학교육을 필요로 함.

• 18c 대학의 과학교육 : 교양, 의사 양성교육의 일환

• 1780년대부터 전문 교육기관이 생겨남.

- 1795년 고등사범학교 ~ 중등교육기관 교사 양성

- 전문과학 교육기관 : 에콜폴리테크니크(1794)

- 수학, 역학, 작문 등의 엄격한 입학시험

- 당대일류 교수진(라플라스, 몽주, 라그랑주, 베르톨레, 아위)으로부터 조직적인 과학과 수학교육.

- ‘전문직업화’된 과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과학 교육.

- 푸아송, 카르노, 게이뤼삭 등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

- 재능 있는 개인들에게 유급도제제도라는 하위 단계에서 종사하여 전문과학자로 진입하는 유형 만들어냄(실험조수, 학습교사)

[과학의 전문직업화]

•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.(과학자들의 직책은 교육, 행정을 위한 것, 과외로 과학연구 수행)

• 19c 중엽 독일과 영국의 과학도 이런 현상 나타남.

• 독일 : 과학연구가 대학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음(19c중엽)

(지식의 전수 + 연구방법의 훈련)

• 과학의 전문 직업화, 대학에서의 과학연구의 제도적 정착.

  (19c말, 20c초 미국 및 유럽 기타지역, 일본, 러시아 등으로 퍼짐)


